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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 직무능력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점의 능력을 100%라고 할 때, 기업이 인식하는 40대 후반 근로자의 직무능력 
수준은 85%, 50대 초반은 79%, 50대 후반에는 70%대로 떨어짐.
●  반대로 50대가 받는 임금을 100%라고 할 때, 40대는 50대의 82.5%, 30대는 55.1% 수준에 불과하여 직무능력
과 임금 간의 미스매치가 나이가 들수록 커짐. 
연령별 직무능력 및 임금 수준
임금 그래프 수치는 201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『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와 성과(III)』에서 졸업연도별 남성 월평균 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함.
KRIVET Issue Brief
중장년 근로자의 직무능력 수준 변화
●  기업은 직무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인식 
    -  직종별로 살펴보면, 생산직의 직무능력이 30대에 최고조에 달한 후 급격히 감소하나 서비스직은 30대에 
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서서히 감소함.  
●  정년 연장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·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지속적으로 
축적되어 50대에 최고조로 올라가야 함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근로자의 직무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나이
중장년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
●  중장년 근로자의 훈련시간이 전체 근로자의 훈련시간에 비해 적다고 
응답한 기업은 36.4%이고, 더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6.5%에 불과 
    -  우리나라 기업의 재직자 훈련이 직업 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20대와 
직무활동이 왕성한 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
중장년 근로자의 직업훈련시간
2015. 5. 15
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
● 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기업의 76.5%가 ‘인건비 부담’을 꼽았으며, 절반 
가까운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의 역량 문제를 꼽음.
    -  기업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직무능력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올려줄 수밖에 없는 연공급제 구조를 문제점으로 
지적함.
● 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
임금피크제 도입이 34.5%, 쉬운 직무
로 재배치는 32.2%이나 장년 근로자를 
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
20.5%에 불과 
●  인건비 부담
● 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요구 역량 간 미스매치
●  직무능력 수준의 노후화
● 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「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HRM과 직업훈련대응 실태 조사(2014)」
    -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『정년연장과 기업의 직업능력개발(2014)』 연구에서 실시한 「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HRM과 
직업훈련대응 실태 조사」 활용
●  조사 대상: 종사자 수 30인 이상의 400개 산업체 인사담당자로 제조업은 74.4%, 서비스업은 25.6%임. 
정년 연장 시 기업이 예상하는 문제점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좋은 일자리 감소 & 
기업성과 하락
창 조 융 합 팀 (한국직업능력개발원) 
정년 연장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
윈-윈(Win-Win)하기 위해서는 
교육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
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성과 임금 
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
것이 매우 중요함. 
